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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2010. 5.12.( )

년 월 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5 12 ( ) .

문의 :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김재철 과장( 750-1710)☎
국제협력담당관실 윤웅현사무관( 750-1715) yunwh@kcc.go.kr☎

최시중 위원장 앤디버드 월트 디즈니사 회장과 면담,

국내방송통신콘텐츠의해외진출에대한적극적인협조요청-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월 일화 오후 시 분에 서울5 11 ( ) 15 30

디지털포럼 참석을 위하여 한국을(SDF) 방문한 앤디 버드 월트(Andy Bird)

디즈니 인터내셔널사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의

발전 전략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앤디 버드 회장은 한국의 방송통신 기업들의 서비스 경험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통신 기업인 텔레콤과SK

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최시중 위원장은 세계적인 방송통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통신 기업과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월트 디즈니사의

합작사 설립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모델이 될 것 이라며 월트 디즈” 니사의 한국 투자를 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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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위원장은 합작사 설립을 계기로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으로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 고 있는 월트 디즈니사가 한국적인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다면 더 많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며” ,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월트 디즈니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앤드 버드 회장은 월트 디즈니사가 한국 방송통신 기업으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 경험과 전문지식들에 대한 협조를 받게 되면 월트 디즈니사의

비즈니스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합작사 설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등 방송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진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의3D, 4G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 ’

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디즈니사의 제작 능력을,

결합하여 협력해나간다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월트 디즈니사

방문에 따른 월트 디즈니사의 답방 형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의 투자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

에서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한국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끝” . .


